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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틱 (Atlantic ) 잡지는 수십년 동안 지성인들의 사랑을 받아 온 미국의 유명잡지입니다. 이 잡지사는 최근에 글 잘쓰기로 역시 유명한 케빈 윌리암슨  (Kevin Williamson)을 논설 위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애틀랜틱 사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윌리암슨씨가 애틀랜틱 잡지사에 채용되기 전애는 역시 중량급의 보수 잡지 내쇼널 리뷰 (National Review)에서 논설을 썼습니다. 위리암슨씨는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논설가인데 자주 동료 논설원들과 매우 다른 견해를 표현한다는 이유로 동료 논객들로부터 흔히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윌리암슨씨는 낙태 반대주의자이어서 그런 사화적 보수 견해를 자주 논술하기 때문에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좌파 논객들로부터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님이 그를 임신했을 때 그 임신은 계획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그랬지만 그의 친모는 낙태하지 않고 그를 분만하여 고아원에 보냈던 것입니다.하마트면 이 세상에 타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생명이 끊꼈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며 그는 철저한 낙태 반대 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일반 적으로 낙태를 죄악시했습니다. 낙태를 어떤 논리로 정당화 한다 해도 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임에 틀림 없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낙태를 신중이 고려했던 젊은 여인으로부터 들은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낙태를 할 일정이 잡혀 있던 날 태중에서 꿈틀거리는 태아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생명이 자기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엄숙한 느낌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녀는 당장 낙태 약속을 취소했었노라고 말하면서 자기 무릎에 앉아있는 아들을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임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인디애나 주에서 진보 성향의 기자가 핏자 가에게 들려 동성애자 결혼식에 사용할 케잌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핏자집 주인은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동성 결혼이 자기의 신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음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좌파성 인사들, 즉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핏자가게를 폐업시키고 말았습니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동성 결혼도 한 세대 전에는 옳지 않다는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동부의 한 곳에서는 좌파 시위대가 경찰관이 교회 앞에서 교통정리를 지원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ISIS동조자들이 한 잡지사의 논조가 자기들의 이념에 반대된다고 해서 잡지사의 직원을 살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데모는 자주하지만 견해가 다르다고 살인까지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보수주의자를 배척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져서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들마저 보수적 가치를 따라 행동이나 논설을 못 하게하는 경향이 도처에서 확대되고 있음이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보수주의는 일부 일처 제도 하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전통일 것입니다. 아무리 진보좌파들이 득세를 한다 해도 동서고금을 거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가치관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
